
파스카 거행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사순 여정 안에서, 이 회

개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의 ‘생수’를 길

어 올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마태 6,1-18 참조), 단식과 기도

와 자선은 우리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고 드러냅니다. 가난과 

극기의 길(단식), 가난한 이를 위한 관심과 사랑의 돌봄(자선), 

그리고 자녀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기도)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살아 있는 희망과 실질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1.  믿음은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그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이번 사순 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

이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세

대대로 전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 진리이십니다. 그분께

서는 우리의 인성을, 그 한계까지 모두 취하심으로써, 쉽지는 

않지만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길

이 되신 분이십니다. 극기의 한 형태인 단식은 단순한 마음으

로 이를 실천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선물을 재발견하게 도와주

고,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그분 안에

서 충만에 이르는 피조물인 우리의 현실을 깨닫도록 도와줍니

다. 단식은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순 시기는 믿음의 때입니다. 우리의 삶 안으로 하느님을 

환대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도록 자리를 내어드

리는 때입니다(요한 14,23 참조). 

2. 우리의 여정을 지속하게 해 주는 “생수”인 희망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셨던, 우물가의 사마리

아 여인은 자신에게 ‘생수’(요한 4,10)를 주실 수 있다는 예수님

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충만하게 주실 성령, 우리를 실망시키

지 않는 희망을 선사해 주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

니다. 모든 것이 위태롭고 불확실해 보이는 요즈음과 같은 시

련의 때에 희망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

습니다. 그러나 사순 시기는 우리가 빈번히 착취해 온 당신의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느님께로 되돌아

서는 희망의 시기입니다(「찬미받으소서」, 32-33항, 43-44항 참조). 

희망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묵시 21,1-6 참

조) 새로운 시대의 증인들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모든 이를 위한 관심과 연민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

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의 가장 고귀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의 성장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이들이 근심에 휩싸이거나 외로워하거나 아프거나 집이 

없거나 멸시당하거나 궁핍한 처지인 것에 아파합니다. 사랑

은 마음의 도약입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

에 의미를 주고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우리의 가족, 친구, 형

제자매로 바라보도록 해 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

로 함께 나누면 결코 고갈되지 않고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됩

니다. 작든지 크든지 기쁘고 소박하게 베푸는 우리의 자선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은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소외

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이때에,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

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3,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믿고 희

망하고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교회

의 중심에서 언제나 충실하신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당신 사랑의 현존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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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마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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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 시기: 믿음, 희망, 사랑의 쇄신을 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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